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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자 료
배포일자

2022년 9월 15일(목)
총 2매

담당
부서 해양환경과 담당자

∙해양환경정화담당 이준환 ☎440-7891
∙담당자 김보경 ☎440-7893

사진(이미지) □ 없음  ▣ 있음 참고자료 ▣ 없음  □ 있음

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태풍이 다녀가고 남은 해양쓰레기, 민관합동 수거에 구슬땀 
- 15일, 국제연안정화의 날 맞아 영흥면 내리 해양쓰레기 집중 수거 - 

- 해양쓰레기 사각지대 해소 노력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은 제22회 국제연안정화의 날(9월 셋째주)을 

맞아 15일 옹진군 영흥면 내리 일원 해안에서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

을 추진했다고 밝혔다.

이날 행사는 인천시, 옹진군, 인천항만공사, 한국남동발전(주) 영흥화

력본부, 지역주민, 영흥수협, 영암어촌계, 해병바다살리기운동본부, 인

천환경운동연합 등의 민간단체를 비롯한 자원봉사자 등 총 150여 명

이 참여해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인천 앞바다 조성을 위해 민‧관합

동 정화활동을 벌였다.

수거 활동이 이뤄진 영흥면 내리 일원은 그간 주민들의 접근이 어려

워 쓰레기 수거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폐스티로폼, 폐어구, 페트병 

등 바다에서 떠밀려온 쓰레기가 해안가에 방치돼 민원이 자주 발생하

던 곳이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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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쓰레기 수거지역은 가파른 길을 100미터쯤 내려가야 도착할 수 

있는 곳으로, 지난 태풍 등으로 많은 양의 해양쓰레기가 어지럽게 널

려 있어 참석자들은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공감했다고 전해졌다. 또

한 어렵게 수거한 해양쓰레기를 운반하기 위해 트렉터를 이용해서 간

조때 바닷길로 어렵게 운반해야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해양쓰레기 운반

과 처리의 어려움도 이해하게 됐다. 

윤현모 시 해양항공국장은 “해양쓰레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

지속적으로 유관단체 및 기관과 협력, 주기적인 해양쓰레기 수거 활

동을 추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정 인천 앞바다 조성에 적극 

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
올해 들어 인천시는 그간 접근하기 어려웠던 옹진군 소야도 및 굴업

도 등의 해양쓰레기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민・관이 협력해 해양쓰레

기 집중수거 활동을 주기적으로 추진해왔으며, 해양쓰레기 관리 범위

를 더욱 확대해나갈 예정이다.

※ 관련 사진은 행사(14시)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‘보도자료’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


